
중국 - 2단계 발전으로 면직물의 고급품화에 주력 

 

◎ 대담한 면방업계의 개혁으로 경쟁력 강화 

중국은 제9차 5개년 개혁기간인 1997년 12월 2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

된 중국방직공업개혁추진 구조조정 공작회의에서 당시의 부총리(副總理)는,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國有)기업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의 

부실 경영으로 생산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제품이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섬유공장도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경영상태가 좋지 않게 되

자,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3년간에 걸쳐 대다수의 국유 

대공장 및 중형공장을 현대적 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자 공장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실공장을 같은 업종끼리 하나로 합병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겸업

(兼業) 형태로 묶고, 다시 고용하는 조건으로 일시 해고한 레이·오프(lay·

off)노동자를 형편에 맞게 관리하게 하였으며,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인원 

삭감하여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재취업(再就業) 프로젝트

를 실시할 것을 밝히고,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1년에 가동되고 

있던 4,192만추의 방적시설 중 가장 노후한 시설인 1,000만추를 강제 폐기하

였다. 

그 당시 3,059 社개 의 국유 방직기업 중 많은 기업들의 자산부채율(資産負

債率)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평균 자산부채율은 82%를 넘어 

중국전체 국유공장의 평균 부채율보다도 17%가 높은 상태였다. 따라서 1,000

만추의 노후 방적기를 강제로 폐기함으로써, 상하이(上海)에서는 대규모의 산

업구조가 개편되어, 국제적인 금융 및 물류의 도시구조로 모습을 바꾸게 되

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는, 1997년에 시작된 중국 전체의 방적기 1,000만추 스크

랩(scrap : 고철)화 정책보다도 한발 앞서, 곤경에 빠져 있는 면방업계를 소생

시키기 위하여 면방업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상하이의 230만

추 방적 시설 중 약 40%의 노후시설 60만추를 스크랩하고, 비교적 노후되지 

않은 170만추만을 남겼으며, 종업원도 55만 명중 약 50%인 27만 명을 줄여 

28만 명만 고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상하이 뿐만 아니라 연해부(沿海部)의 보하이완(渤

海灣)에 있는 텐진(天津)에서도 노후설비를 스크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가 1997년부터 시작한 방적기 폐기정책으로 강소성(江蘇省)의 난

퉁 (南通), 산동성(山東省)의 지난(濟南), 호북성(湖北省)의 우한(武漢)과 같은 

섬유중심도시의 방적공장도 노후방적기의 스크랩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연해부에서는 많은 방적공장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중국 내

륙의 깊은 오지(奧地)에 있는 방직공장들은 노후된 설비의 조업을 정지하거

나 과감한 감산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여, 이들 노동자들은 경제가 크게 발전

하고 있는 연해부로 돈벌이로 나서는 사람이 늘어났다. 

중국 연해부의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 텐진의 여러 성이나 시에

서는 스크랩화하는 방적시설의 보조금을 중국정부와 함께 부담하였으며, 여

러 성이나 시에서는 보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稅收)를 호전시키기도 하였다. 

 

◎ 면방 개혁의 성과를 고품질·고급품으로 유도 

중국정부는 그 동안 가장 경영이 부실하여 중국정부의 부담만 되어오던 

국유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 개혁이 끝나자, 가장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가 된 “레이·오프 노동자”들에게 “취업은 제일 먼저 국유기업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기업이라도 취업하지만, 죽어도 사영(私營)기업에

는 안 간다”라던가 “통근은 집에서 멀지 않은 직장이 좋으며, 돈은 많이 받

고 싶고, 관리는 까다롭지 않은 데가 좋다” 등의 안이한 취업관념을 버리도

록 계몽하였다. 

“사회주의 속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서로 모순되어 있다고 

하는 사회 이념과 경제 체제 속에서 이렇다할 큰 문제없이 놀랄만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악덕 자본가”로 몰리던 사기업(私企業)경영자

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크게 변하였다. 상하이에서는 미국식 비즈니

스로 QC(Quality Control : 품질관리)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다른 지구에서는 

공장에의 QC 보급을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연해부의 섬유공업들은 “섬유대국(纖維大國)”으로의 발전을 목표

로 값싼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미국시장 뿐 아니라 일본, 한국 등 세계 

섬유시장에서 큰 셰어(share : 점유율)를 차지하는데 주력하였었는데, 구조조

정이 끝난 최근에는 “섬유강국(强國)”으로의 변신을 목표로 하여 고품질 또

는 고급상품 생산으로 캐시·플로(cash flow)를 개선하려고 일본으로부터 고

급 차별화 면사를 수입하여 제직 또는 제편하거나, 고급 면직물을 수입하여 

고급스럽게 가공하거나 고급 셔츠 등의 옷을 만들어 소비자나 고객을 만족

시키려는 섬유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면사를 타래로 만들어 머서화가공

(mercerizing : 실켓가공)하는 공장이 많아졌다. 

머서화가공은 면사의 광택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염색을 하면 머서화가

공을 안한 면사와는 사뭇 다른 고급스러운 색이 나기 때문에 최근 면제품의 

고급화 흐름에 따라 일본이나 유럽의 타래 머서화가공 장치를 많이 도입하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외국기계를 카피(copy)한 중국제 머서화가공 



장치도 눈에 많이 띄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염색업계에서는, 중국이 WTO에 가맹한 후, 연해부가 일본이

나 유럽으로부터의 텍스타일 및 어패럴 수입을 급격히 증가시키자, 중국 측

에서는 면 직물 및 면 편성물이나 폴리에스테르/면 혼방직물의 고급 염색가

공을 위하여 배트염료 및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기술 도입을 원하는 공장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섬유공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려면 고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적기술, 제직기술, 제편기술, 염색기술이 필요하므로 이들 기술을 해외로부

터 도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다. 


